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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인천시당 입장

 ◦ 요 점 :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반대

  

 ◦ 내년 2021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모든 

이슈를 삼키고 있음. 이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공학적 발상임.

 ◦ 김수삼 김해공항검증위원장은 가덕도 추진에 대한 의견을 낸 적이 없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 ‘가덕도신공항타당성연구용역비 20억원’을 

반영했음. 이는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기정 사실화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활용하려는 교묘한 책략임. 또한 청와대와 민주당이 동남권신공항 입지선정 시 

밀양과 가덕도로 나누어 영남 지역간 갈등을 조장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 것임.

 ◦ 가덕도 신공항은 지난 2016년 세계적인 공항설계분야 전문기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수행한 타당성 검토에서 큰 점수차로 

3위를 했으며, 2위가 밀양이었음. 이 결과 동남권신공항은 1위를 차지한 

김해신공항 건설로 결정이 났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을 밀어붙이는 

것은 가덕도 신공항을 통해서 영남지역을 분열시키고, 선거승리를 위해 

정치공학적으로 신공항 이슈를 악용하는 것임.



◦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부대시설을 포함 수십조원의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 게다가 운영에 있어서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대한민국의 국제공항 대부분이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임. 또한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공항산업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음. 공항건설과 항공산업에 대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김해 신공항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조사도 없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도 찾아보지 않은 채,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나라가 어떻게 되던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것이며, 이렇게 하면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자신감과 오만 속에서 추진하는 것임.

◦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치열하게 허브 공항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천공항과 항공산업의 비중이 큰 인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 

◦ 문재인 정부는 선거용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항공산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함. 또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도 인천공항과 인천시를 

포함한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함.


